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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간 독립운동하다 3차례 고문당하며 27개월간 옥고를 치렀지만 친일파로 후세가 오해했다면 과연 그

평가는 정당한가?

 

일제 강점기 정치적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적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기간산업의 국유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토

지개혁, 사형제도 폐지등을 주장한 인물을 극우주의자로 낙인찍었다면 그 평가는 옳은가?

▲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신간    



역사학자 김형석은 이런 문제의식으로 추적한 연구결과를 ‘건국의 아버지들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김형석 지

음)’ 이란 제목으로 책을 내놓았다.

 

해방이후 좌우대립의 현대사에서 살아생전 조국독립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건설을 위해 올곧게 살고도

편향적 역사관에 의해 죽어서도 희생을 당한 인물이 송진우 하나일까?

 

당시를 살아보지 않은 몰이해로 말마암아 후세들이 자신들만의 역사관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한 선조들은 얼마나

많을까? 반대로 살아 부끄러운 삵을 살고도 후세의 편향된 평가덕을 보는 인물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일방적 평가에 따라 국가가 보훈정책 시행을 하면 후손들의 피해가중은 어떠하며 그는 결국 살아있는 권력의

횡포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이 책은 답을 던져주려는 첫 시도일지 모른다. 지나간 날의 정확한 평가와 기록은 개인에

게나 국가에게나 너무나 소중하다.

 

후세들이 분열과 대립, 반목을 벗어나 하나된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갖고 넒은 미래로 나가는 길을 환히 펴는 작

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

이 틀림없다.


